
남해화학, 석고보드 사업 진출!
비료 부산물로 불연내화성 건축자재 생산 … 전라남도와 MOU 체결

남해화학(대표 장경택)이 1021억원을 들여 건축자재인 석고보드 사업에 진출한다.

남해화학은 3월18일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해 석고보드 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양해

각서(MOU)를 체결했다.

전라남도의 투자유치 설명회 및 MOU 체결은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전라남도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전남경

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,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전남 지역의 투자환경과 투자지원 제도

를 대외적으로 홍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.

MOU 체결에 따라 남해화학은 여수단지에 석고보드 생산설비 등을 건설키로 하고 전라남도는 행정적 편의

를 제공키로 했다.

남해화학은 2005년까지 석고보드 등 신규사업 투자에 986억원, 기존 비료 생산설비의 확장 및 증설에 35억

원을 투자할 방침이다.

남해화학 관계자는 비료 생산의 부산물로 석고가 나오고 있어 이를 활용한 고급제품인 불연 내화성 석고보

드 등 건축자재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고 밝히며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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